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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희 해브허브 대표(아이디어팩토리)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 
아로마 오일로 치유해요”

설립 연도  2020년 10월 │ 주요 사업  천연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방향제품 │ 성과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향수 라인 출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지금은 클래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오

일에 대한 정보나 효과를 접하고 있어요.” 

해브허브의 가장 큰 강점은 인공향을 사용하지 않고 100% 천연 아로마 오일

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오일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 자연에서 추출한 오

일만 고집하고 있어 퀄리티가 높다고 백 대표는 설명했다. 여기에 해브허브의 

주력 아이템인 아로마 오일 향수제품은 광주 지역의 아픔을 보듬어 치유한다

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처럼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있

는 당시의 슬픔, 외로움 등과 같은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할 수 있는 제품

이다. 백 대표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렌지, 레몬그라스

가 첫 향으로 올라오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라인이라고 제품을 설명했다. 현

재 이 제품은 올 3월 1차 출시된 이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를 거쳐 최종 출시를 앞두고 있다.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창업을 강행해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들에게 좀 더 힐링

이 되는 아로마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아로마-치매예방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아로마 오일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분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슬픔을 아로마 오일로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창

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허브를 가지세요’라는 뜻을 담은 아로마스튜디오 해브허브는 천연 아로마 오

일을 활용한 캔들, 비누 등을 직접 체험하며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백지희

(22) 해브허브 대표는 몇 해 전 어머니를 따라 아로마 오일을 접하면서 창업

을 꿈꿨다. 

“어머니께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 중이신데, 언젠가 아로마 오일을 배우고 계

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자연스레 저도 배우게 됐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아

로마의 특성이나 효과 등을 배우면서 아로마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

죠.” 

아로마 오일에 푹 빠진 백 대표는 천연 아로마 향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

각이 들었다. 그러다 광주 북구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사업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무작정 창업 준비에 들어갔다. 당시 어학연수를 위해 모아뒀던 

자금이 창업의 마중물이 됐다. 

“대학 때부터 취미로 캔들, 석고방향제를 배웠어요. 창업 준비를 하면서 아로

마 오일이 낯선 분들에게 캔들이나 석고방향제와 아로마 오일을 연결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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